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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 
APEC 회원들에게 알린다. 

 - APEC 21개 회원 및 국제기구 전문가 참석, 반부패 협력 방안 논의

□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APEC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40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 APEC은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번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로서, 부패방지와 투명성 증진이 경제발전에 필수적

이라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을 

산하에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대표로 매년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 

참여해 반부패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우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직을 수임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의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부패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주제로 한다.



   UN반부패협약과 APEC 내 약속 이행을 위한 회원들의 반부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훈련, 역량개발, 기술지원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이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반부패기관연합(IAACA) 등 국제

기구도 참석해 공공·민간 부문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반부패 주요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반부패를 향한 APEC 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는 범국가적 대응과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UNODC: 마약 및 범죄 관련 연구·전략수립, 관련 국제협약 이행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유엔기관

  ※ IAACA: UN반부패협약 이행증진 등을 위해 2006년 설립된 독립적·비정치적 

국제기구로 180개 반부패기관이 참여

   또한, 자산 도피처 거부·자산회복·사법공조 부문에서 APEC 회원 간 

협력 증진,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 개발 방안도 모색한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적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과 외국기관의 

협력사례, 공공과 민간의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APEC 회의 개최를 통해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국가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7월에 개최되는 반부패고위급 회의도 잘 준비해 APEC 내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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